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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한일합섬 터 정화처리 주력
현재 오염추정 깊이보다 깊게 퍼낼 것 … 생활용수는 상수도 이용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경남 마산시 양덕동 구 한일합섬 터 상당수가 기름성분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행사측은 적정한 정화처리를 한 뒤 공사시에는 현재 오염된 

추정 깊이보다 훨씬 깊게 퍼낼 것이라고 밝혔다.

9월4일 오후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구 한일합섬 부지 토양환경 평가결과 보고회>에서 사업지 토양과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대한토양환경연구소측은 “사업장 토양 가운데 전체 조사지점 가운데 17%인 26개 

지점이 유류(TPH) 우려기준(500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염토 정화 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결

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맡은 연구소측은 “특정지역 지하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페놀(Phenol)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불특정 미

확인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부분적 검출로 보이며 해당 지점 토양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며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정화작업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회에 참석한 차윤재 도시연대 공동대표는 “9만여평에 달하는 넓은 사업부지 면적에 비해 채

취된 시료수가 241개로 지나치게 적은 것은 조사 신뢰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추진되는 토양정화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임희자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페놀이 검출된 지점 등 지나치게 오염 우려 개연성이 있는 곳만 골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많고 해당부지에서 염색도 이루어졌는데 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태영측 김외곤 부사장은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조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최고 3.5ｍ 깊이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염된 토양을 모두 처리한 뒤 시공시 지하층을 9-16ｍ

까지 파게 되며 판 흙도 올바르게 외부에 처리함으로써 환경적 유해성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외곤 부사장은 또 “일부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적정한 오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생활용수는 

100% 상수도를 이용토록 할 것”이라며 “지하수를 아파트 단지에서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추후 공

사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밝혔다.

보고회에는 마산지역 시내 중심지에 들어설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

론 시의원, 시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9만평에 달하는 구 한일합섬 터에는 태영과 한림건설이 공동으로 26채 3859가구의 아파트와 다양한 

상가 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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